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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로프스크시의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다. 

８ 발표요지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２０１２년에 환경개선 및 리사이클상품 확대를 위해 

쓰레기수거 보급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매년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환경위기 보전데이가 개최된다. 올해의 많은 행사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관계되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과제에 주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６월５일에는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천연기념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디나모공원」의 청소액션이 

실시되었다. 이 액션에는 자연보호관계자,기업,학생들이 참가했다. 

  디나모공원은 하바로프스크시의 명소이며 시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자연의 

“그린아일랜드”이기도 하다. 이 공원에서 스포츠,문화,계몽 등의 행사가 실시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민이 공원에 커다란 환경부하를 미치고 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는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액션 기간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６０봉투,유리병６０봉투, 그외 다른 쓰레기가 

８０봉투 모였다. 플라스틱과 유리 쓰레기는 새로운 재품의 원료로 재생이용할 

목적으로 리사이클업자들에 의해 회수되었다. 

 ６월에 매년 진행되는「녹색순찰」이라는 액션이 실시되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강주변에서는 １５０봉투이상의 일반쓰레기가 수거되었다. 액션개최 중 자연보호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민들과 대화의 장도 설치되었다. 

 하바로프스크시의 학교에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강연이 실시되었고, 학교주변, 강변, 

해변,공원,시민휴게소 등에서 청소활동이 실시되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의 하나는 고형폐기물로 제작된 작품콩쿨이다. 

제작하는 작품의 조건중 하나는 향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４월부터 ５월에 걸쳐서 학생들은 헌옷,패트병,유리병,포장지,비닐봉투,CD,타이어 

등의 쓰레기로부터 작품을 제작했다. 

 이 콩쿨 덕분에 학교주변이 놀랄정도로 변했다. 화단이 생기고 타이어로부터 

아트작품이 만들어졌다. 오래된 의자,청소기,우산에도 두번째 삶이 주어졌다. 

 유리나 병뚜껑을 이용한 수많은 작품,꽃병,인형 등이 콩쿨에 출전했다. 보통 

버려지는 물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콩쿨에 나온 아트작품의 대부분은 전시회에도 출전했다. 참가자는 창조적인 체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버리려고 하는 것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을 모두가 배웠다. 우리들의 천연자원도 합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연과의 소통, 환경분야의 지식 향상, 환경을 보전하는 

의식고양에도 연결된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